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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 리뷰 

17일 (목) 미국 증시는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 공포감이 확대 급락. 돈바스 지역 폭격 이후 지정학정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imminent)”고 경고. S&P500 지수는 전일 시스코시스템스(+2.8%)과 오전 월마트(+4.0%) 등 실적 호조 

소식에 불구하고 -0.7% 출발 후 낙폭 확대 후 장중 저점인 -2.2%(나스닥은 -3.0%) 부근에서 마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확대되면서 금은 1%대 강세,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8bp 하락, VIX 지수는 15.7% 급등. 한편 

국제유가는 전쟁 우려감 확대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합의 복원 기대감 확대에 하락(다우 -1.78%, S&P500 -

2.12%, 나스닥 -2.88%, 러셀 2000 -2.46%). 

 

러시아-우크라이나 상황 업데이트를 위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러시아군이 

철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 바이든은 지속적으로 

외교적 해결 방법은 아직 남아있다고 언급했지만, 당장 푸틴 대통령과 통화 계획은 없다고 언급. 이날 백악관, 

WSJ 는 전일 발생 했던 돈바스 구역 폭격은 러시아측의 침공을 위한 “거짓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한편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반군인 LPR(루한시크)은 이날 서로 폭격 의혹을 제기하며 아직 사건에 대한 진실이 

불명확한 상태. 

 

업종별로 필수소비재(+0.9%), 유틸리티(+0.1%)를 제외하고 전업종 하락. 그중 IT(-3.1%), 통신(-3%), 

경기소비재(-2.6%)의 낙폭이 가장 컸음. 이날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에 의해 연준의 

긴축 우려감도 재부각된 가운데 테슬라(-5.1%), 메타(-4.1%), 알파벳(-3.8%) 등 대형 기술주들이 큰 폭 하락했고, 

엔비디아(-7.6%), AMAT(-3.2%) 등 반도체 업체들의 양호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는 3.7%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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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380.26 -2.12% USD/KRW 1,197.13 -0.04% 

NASDAQ 13,716.72 -2.88% 달러 지수 95.83 +0.14% 

다우 34,312.03 -1.78% EUR/USD 1.14 -0.11% 

VIX 28.11 +15.73% USD/CNH 6.33 +0.03% 

러셀 2000 2,028.09 -2.46% USD/JPY 114.93 -0.51% 

필라. 반도체 3,422.60 -3.7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999.06 -1.93% 국고채  3 년 2.292 -2.8bp 

유럽, ETFs   국고채 10 년 2.708 +0.6bp 

Eurostoxx50 4,113.19 -0.58% 미국 국채  2 년 1.470 -5bp 

MSCI 전세계 지수 720.10 +0.32% 미국 국채 10 년 1.970 -6.8bp 

MSCI DM 지수 3,060.29 +0.2%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244.19 +1.23% WTI 91.6 -2.2% 

MSCI 한국 ETF 73.10 -0.79% 금 1900.5 +1.5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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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9%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1.16%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62%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99.59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장중 전해지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뉴스플로우  

2. 미국 증시 급락 충격으로 인한 아시아 전반적인 증시 내 안전자산선호심리 확대 가능성 

3. 국내 코로나 확진자 급증 지속에도 리오프닝, 또는 일상 전환 기대감 지속 여부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현재 시장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극도로 민감한 상태. 전일 국내 증시가 장중 일시적으로 급락한 것도 

우크라이나의 친러 반군 공격 소식을 둘러싼 전쟁 루머에서 기인. 공격지역으로 알려진 돈바스는 수년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었으나,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침공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위장작전을 단행한 것이라는 

의견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상황. 또 미국 증시 낙폭 확대의 단초를 제공했던 바이든의 발언처럼,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러시아 측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미국도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판별하고 있는 것일 뿐 여전히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최근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에 회담을 제안한 상황인 만큼, 실제 무력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 

 

1월 FOMC 의사록이라는 한 고비는 넘겼으나,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도 시장의 만성적인 부담 요인으로 남아있음. 

17 일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재차 7 월 1 일까지 100bp 금리인상을 주장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통제불능 

사태로 치닫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음. 이에 더해 비정기적인 회의, 긴급 FOMC 를 개최해서 대응해야 한다고 

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 다만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매파 성향이 연준 내에서 가장 짙다고 볼 수 있으며, 여타 

연준 위원들은 50bp 금리인상(3, 5, 6 월 FOMC 중 어느 회의에서라도)을 선호하지 않은 입장임을 감안 시 7 월 

1일까지 100bp 금리인상보다는 75bp 금리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  

 

금일 국내 증시도 미국 증시 급락 충격으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뉴스플로우에 시장이 수시로 급등하면서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따라서, 관련 뉴스플로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매매하는 것 보다는 현시점에서는 사태 추이를 지켜 보면서 관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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